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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, 외국기업도 토지사용세 징수
국무원, 잠정조례 개정 2007년부터 시행 … 토지사용세도 3배 인상

2007년부터 외국기업들도 토지사용세를 매년 한 차례 내야 한다.

중국 국무원은 <토지사용세 잠행조례>를 개정하고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월2일 발표했다.

조례는 중국기업들이 매년 한차례 내는 토지사용세를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토지사용세

를 3배로 올린 것이 주 내용이다.

지금까지 외국기업들은 중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건설할 때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한차례 토지매입(토지사용

료)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났으나 앞으로는 매년 토지사용세를 내야 한다.

토지사용세는 대도시가 ㎡당 0.5-10위안이었으나 2007년부터 1.5-30위안으로 대폭 상향됐다. 중소도시는 

0.4-8위안에서 1.2-24위안으로, 소도시는 0.3-6위안에서 0.9-18위안으로 조정됐다. 현급 지방이나 공업구 등은 

0.2-4위안에서 0.6-12위안으로 조정됐다.

토지사용세 부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토지 사용면적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중국 정부가 토지사용세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대상범위를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

건설용지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.

특히, 토지사용세 부과와 함께 외국기업에 대해 매기는 기업소득세율을 국내기업과 통일하는 법안이 3월 전

국인민대표대회(전인대)를 통과할 예정으로 있어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조치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.

하지만, 중국 정부는 국가기관, 인민단체, 군대가 사용하는 토지나 국가재정부문의 사업용 토지, 종교, 공원, 

유적지, 도로, 녹화지대 등을 위한 공용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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